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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identity, 

occupation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care workers in care hospital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care workers in care hospitals as an independent variable, occupation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of occupational identity, and self-efficacy as a moderating 

variable were select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care workers in care hospital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occupation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Also, the effects of occupational identity on occupation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differ depending on self–efficacy, which means that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re significant. Based on this analytical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and the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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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WHO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50년에 

전체 인구의 약 22%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5년에 1,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노인문제들이 나타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7년 2월「노인장기요

양보험법」을 제정하여 2008년 7월 7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과 같

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일반인들도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물론이고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요양보호사 직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

무환경과 불안한 고용상태,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이직률

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

호사들의 직업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1]. 이러한 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시

설노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대

상자들에게 필요한 신체적·심리〮·정서적 지원 등 전반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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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

양보호사들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

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2].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서

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높아지면 직업만족감이 높아

질 것이고, 이는 안정적인 직업생활의 유지를 통하여 정신건

강과 생활만족도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직업정체성은 나아가 

자긍심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담당업무

에 대한 열의와 애착을 갖게 되어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정체

성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편이다. 특히 연구대상인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요양병원

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직업정체성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 정립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 직

업만족, 직업몰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요양보호

사의 자기효능감 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직업정체성이 직업

만족 및 직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과 

직업만족 및 직업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보고, 이들 인

과관계에서 자아효능감 및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조

절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요양보

호사들의 요양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Definition of Main Concepts

이 연구에서는 직업정체성, 직업만족, 직업몰입 및 자기효

능감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직업정체성(Occupational Identity)은 현재의 직업에 대해

서 자신들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이자 직업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인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특성이 있다[3].

직업정체성은 Hall(1968)이 직업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5가

지로 구성요소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 되었다. ‘준거로서 전문

조직의 활용’ 은 소속 조직에서 전문가로서 담당업무를 처리

할 때에의 판단기준을 소속 조직은 물론이고 동료집단들까지

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일은 조직구성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등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지

이다.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외부기관이나 제3자보다는 내부구성원인 동료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서 

전문직업인으로서 담당업무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말한

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

로 결정하고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자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

다[4].

이 연구에서는 직업정체성에 대한 5가지 구성요소를 반영

하여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란 “요양병원에서의 요양보

호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양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의 제공에 대한 신념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고 담당업

무의 자율성을 보유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헌

신하는 직업의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직업만족(Occupation Satisfaction)은 직업인 개인으로서 

느끼는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직업만족은 해당 

직업의 사회적 평판, 기여도, 급여수준, 장래성 등과 같은 사

회경제적 가치와 하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

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5]. 하지만 해당 직업의 사회

적 평판은 다른 사람에 의해 직업이 평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만족의 내용에 포함되서는 안되고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

의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직무만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6]. 하지만 일반적인 직업만족의 개념은 

자신 스스로가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선호

도로서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된다. 요양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적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은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직업몰입(job commitment)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몰입은 자신

의 직업과 관련된 태도이며, 어느 정도 상황요인의 영향을 받

지만 그 보다도 개인의 자기 인식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

며 조직몰입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보고 있다. 따라서 직업몰

입은 개인적 특성, 상황요인, 그리고 개인적 특성요인과 상황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이란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개인이 통제가 가능하다

는 능력의 믿음을 말한다”[7].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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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확신이자 신

념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게 되면은 자기의 업무

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요양병원의 요

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중하고 애착과 심리적 일체

감 그리고 확신감을 갖게 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도 높아져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일을 통한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

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Precedent Research

지금까지 여타의 분야에서도 직업정체성과 직업만족 그리

고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편이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직업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직업정체성을 주요 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병호(2011)는 직업정체성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요양

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이 직무스트레

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이직에 부(-)적

임을 보여 주었고, 직업정체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대한 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박근수·이미

림·신희정(2012)의 조직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조직특성이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9]. 전인숙(2012)은 직업정체성과 관련된 연

구에서 독립변수로는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전략과 감정노동기

술을 선정하고 종속변수로는 감정노동기술을 선정하여 요양보

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

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감정노동전략

과 감정노동기술은 대체로 직업정체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

여 주었다[10]. 임우현·이창호·․박만원(2013)은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직업적정체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이 직무만족과는 

정(+)적으로, 이직의도와는 부(-)적으로 관계를 보여 주었다

[11]. 남연희·김종철·김영삼·김강수(2014)는 요양보호사의 직

업정체성과 기관 내 리더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요양보호서비

스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요양보

호서비스 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직업정체성 요

인이 임파워링 리더십보다 더 높은 관계를 보여 주었다12]. 

오인근(2014)의 근로조건과 조직풍토가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직업정체성의 영향요인으로는 조직의 

명확성, 동료관계, 업무량, 역할모호성으로 나타났다[13]. 이

창호(2015)는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요양보호사의 직

업적 정체성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노인요

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이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

에 정(+)적으로 관계를 보여 주었다[14]. 남현주·이현지

(2016)는 직업정체성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와 슈퍼비전,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요양보호사

의 직업정체성은 소진 및 슈퍼비전,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최충석

(2016)은 직업정체성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업정

체성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처럼 직업정

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정체성과 관련된 변수로 이

직의도와 직무만족 그리고 감정노동, 직무만족 및 서비스 질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임파워링 리더십, 

직무스트레스, 조직특성,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의 변수들이 

직업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정체성과 직업태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특

성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Ⅲ. Study Design

1. Establishing the Analysis Model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높으면 직업만족을 

할 것이고 직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지고 나아가 자기효능감

의 수준도 높아져서 요양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과 직업몰입은 밀접

한 인과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추론되며 이들 변수 간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요양병원 요양보

호사의 직업정체성을, 직업정체성에 대한 종속변수로 직업만

족을, 그리고 조절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2. Setting the Hypothesis

다음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직업정체성의 구성요소와 

직업만족간의 인과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조절역할과 관련한 연

구가설이다.

가설 1. 직업정체성은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

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직업정체성이 직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

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직업정체성이 직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Measuring the Variables

이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근무경력, 기관정원, 고용형태 등을 포

함하여 7문항, 직업정체성 14문항, 직업만족 4문항,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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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5문항으로 총 30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1. Occupational Identity

직업정체성에 대한 측정문항들은 고병호(2011)의 연구

[17]에서 직업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직업만족

과 관련된 변수로 판단되는 자율성에 대한 신념과 직업에 대

한 소명의식,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신념을 재구성하여 각각

의 변수에 대해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은 현재 하는 일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체계는 갖춰져 있음,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양의 정도

에 따라서 담당업무에 대한 수행수준을 측정함, 나의 동료들의 

기술수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함,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

에 대해서는 나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생각함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율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우리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

는 것보다도 더 서로를 잘 평가할 수 있음, 나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낮아진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장기요양기관은 전문인력의 능력에 대한 점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등을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

의 합이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도는 높은 편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의 

수준은 높다고 생각함, 나는 요양보호사를 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확실한 동기가 있음, 나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직업의식이 내면화 

되어 있음, 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음, 나는 요양보호사는 보수보다 자부심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함 등을 포함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서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직업

에 대한 소명의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율성에 

대한 신념의 Cronbach's α 값은 .723, 서비스에 대한 신념의 

Cronbach's α 값은 .80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의 Cronbach's 

α 값은 .755로 나타나 신뢰도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3.2. Occupation Satisfaction

직업만족에 대한 측정문항들은 김금재(2005)의 연구[18]

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만족에 관한 일

반적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의 직업에 대해서 만

족하고 있음, 나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함, 현재의 직업을 선택

한 것을 후회하지 않음, 나의 일을 좋아함 등의 4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척도로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직업만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만족에 대하여 Cronbach's α 값은 .781

로 나타나 신뢰도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3.3. Job Commitment

직업몰입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로 자

신의 직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몰두하는 심리

적 상태를 의미한다. 직업몰입에 대한 측정문항들은 자신의 

직업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직업에 대한 

열의 정도, 직업에 대한 흥미정도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직업몰입에 대하여 Cronbach's α 값은 .762로 나타나 신

뢰도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3.4.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문항들은 박종철(2011)의 연구

[19]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의 직무특

성에 맞게 수정하여 다른 동료들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음, 

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음, 나의 목표를 대

부분 달성할 수 있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음, 내

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보할 능력이 있음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

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Cronbach's α 값은 .716으

로 나타나 신뢰도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Ⅳ. Empirical Analysis

1.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요양병원 요양보

호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250부를 배포하여 207부를 회수하였

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하고 

19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Verifying the Hypothesis

2.1.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 

Satisfaction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과 직업만족 간의 인

과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자율성에 대한 

신념’ 은 경로계수가 0.321, C.R. 5.125, 유의확률 0.000, ‘서

비스에 대한 신념’ 은 경로계수가 0.240, C.R. 2.922, 유의확

률 0.000,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경로계수가 0.297, C.R. 

3.826,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직

업정체성의 하위변수가 직업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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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B group

Label

dif. of 

parameter

adoption 

status


std 

　


std


Occupational 

Identity →Job 

satisfaction

.399 .389 .301 .287 par_1 par_4 2.437 o

Occupational 

Identity →Job 

commitment

.432 .425 .337 .322 par_2 par_5 2.281 o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 group B group

Label

dif. of 

parameter

adoption 

status


std 

　


std


Occupational 

Identity →Job 

satisfaction

.276 .330 .239 .288 par_1 par_6 .732 x

Occupational 

Identity→Job 

commitment

.402 .396 .316 .293 par_2 par_7 1.514 x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hypothesis B β C.R p

Adoptio

n 

status 

Autonomy→Job satisfaction .329 .321 5.125
.000**

*
○

Service→Job satisfaction .257 .240 2.922
.000**

*
○

Vocation→Job satisfaction .301 .297 3.826
.000**

*
○

*: p<.05  **: p<.01  ***: p<.001

Table 1. Test of causal relationships

2.2. Occupational Identity and Job Commitment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과 직업몰입 간의 인과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자율성에 대한 신념’, 

‘서비스에 대한 신념’ 및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직업정체성의 하위변수가 직

업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hypothesis B β C.R p

Adoptio

n 

status 

Autonomy→Job commitment .311 .292 3.234
.000**

*
○

Service→Job commitment .212 .232 2.593
.001**

*
○

Vocation→Job commitment .323 .302 3.826
.000**

*
○

*: p<.05  **: p<.01  ***: p<.001

Table 2. Test of causal relationships

2.3.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iency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 및 직업몰

입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해 보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고·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모수차이의 검

증방법과 차이검증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모수 차이에 의한 검증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A)의 경우에는 직

업정체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389이고 자기효

능감이 낮은 집단(B)의 경우 경로계수가 .287로 나타났으며,

대응별 모수차이는 2.437로 임계치 1.9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직업정체성과 직업만족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정체성이 직업몰입에 미치는 인과경로에 있어서

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A)의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425이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B)의 경우 경로계수가 .337로 나타났으

며, 대응별 모수차이는 2.281로 임계치 1.9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정체성과 직업만족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도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직업정체성과 직업만족 및 직업몰입 간의 인과관계에서 요

양보호사들의 소득수준이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검증 결

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응별 모수의 차이가 모두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높으면 자

기효능감의 수준도 높아져서 직업만족을 할 것이고 나아가 요

양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추론하여, 요양보호사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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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직업몰입 간의 인과관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직업정체성의 하위변수가 직업만

족과 직업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자기효능감은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역할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지듯이 요양보호사들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직업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직업정

체성과 직업만족 및 직업몰입 간의 인과관계와 이들 인과관계

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요인

들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 직업만족 및 

직업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요양보호사의개인적 특성을 고려하

여 실증분석을 해 보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직업정체성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자

율성에 대한 신념이 다른 변수보다도 더 많이 직업만족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이 

그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확실한 직업의식을 정립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셋째, 직업정체성이 직업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직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

호사들의 직업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과 직업몰입에 미치는 인과경

로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과 직업몰

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

호사의 직업정체성 정립이 직업만족이나 직업몰입 등 직업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요양보호사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는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

의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는 직업정체성을 통한 직업만족

이나 직업몰입과 같은 직업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정체성을 직업태도의 조성을 위해

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

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정체성이 직업만족 및 직업몰입에 미치는 인과

경로에서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수준은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수준이 직

업정체성 및 직업만족이나 직업몰입 등의 직업태도와 직접적

인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수준

에 따라 직업정체성, 직업만족, 그리고 직업몰입 사이의 관계

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정

체성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실

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요양병원 요양보호

사들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정체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중 본 연구에서는 직업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

수들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의 선정과 직업정체성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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